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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itor 윤치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위원

 박부자 씨는 대학생인 자녀에게 ISA를 만들어주

고 싶다.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두고 싶어서다. 그렇게 

해도 되는지, 방법은 무엇인지,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

궁금하다.

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가입이 되나요?

가능하다. 2020년까지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

를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린 자녀 이름으로는 가입이 

힘들었다. 2021년부터 제도가 바뀌어 19세 이상 국내 거주

자라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. 또 자녀

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15~19세 사이라도 가입할 수 있

다.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금융회사

를 방문해야 한다. 15~19세 자녀인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

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. 국세청 홈택스 혹은 정부24 홈

페이지에서 발급하는 ‘소득금액증명’ 서류를 가져가면 된다. 

자녀가 근로한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로 대

체할 수도 있다.

자녀 대신 제가 돈을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?

자녀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부모가 돈을 넣은 경

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. 자녀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납

입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. 이런 경우에는 아예 자녀 계좌에 

입금하면서 증여신고를 같이 해두는 편이 낫다. 자녀에게 준 

돈은 10년간 1인당 5000만원(미성년자는 2000만원)까지 

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 세금을 아끼려면 증여 

신고를 빨리 해두는 편이 좋다. 그래야 10년 뒤 추가로 증여

세 공제가 가능해서다.

자녀 명의 ISA 자금을 어떤 자산에 

투자하는 게 좋을까요?

소중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산은 안전한 자산으로 하는 

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. 그러나 절세 효과만 생각하면 

꼭 그렇지는 않다. 예를 들어보자. 

A씨와 B씨는 둘 다 자녀 이름으로 ISA계좌를 만들고 각

각 5000만원을 입금했다. 

A씨는 예금에 넣어서 10년 뒤 계좌 평가액이 6000만원이 

되었다. 반면 B씨는 주식에 투자해서 10년 뒤 계좌 평가액이 

5억원이 됐다. 두 사람이 입금 시점에 사전 증여를 했다면 아

낀 세금은 각각 얼마일까? A씨의 경우 10년 뒤 증여가 이루

어졌다면 증여 공제액 5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 대해 

증여세를 내야 할 것이다. 계산해보면 100만원(=1000만원×

10%)이다. 

B씨는 4억5000만원에 대해 8000만원[=(1억원×10%)+(3

억 5000만원×20%)]의 세금을 낼 뻔했다. 다행히 둘 다 세

금은 내지 않는다. 사전 증여받은 이후 운용을 통해 늘어난 

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. B씨는 

세금 없이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한 효과를 얻은 셈이다. 기

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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